
일본 기업·경영 동향

기 업 경 영 정 보

□ 히타치(日立)의 엑스퍼트 제도1)

- 2002년부터 히타치는 정보 통신 부문의 시스템 전문가와 영업 담당자를 대

상으로 직종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엑스퍼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

IT 분야는 시스템 기획, 수주 및 발주 등 일련의 작업들이 다양하게 구성

되어 있으므로, 각 분야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

히타치는 종래의 직종 체계를 8개로 세분화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명확히

하는 한편, 계급도 4단계로 구분하여 사원들의 프로의식을 제고하고 인재

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새롭게 구분된 8개 직종에는 고객 관계 파트너, 솔루션 파트너, 비즈니스

프로듀서, 시스템 통합관리자, 프로젝트 매니저, IT 전문가, 소프트웨어 전

문가, 그리고 비즈니스 플래너가 있음

엑스퍼트 제도의 대상자는 정보 통신 부문의 입사 3년 차부터 과장까지의

시스템 전문가 및 영업 담당자 약 7천 명에 해당함

□ 도요타의 아시아 R&D 거점2)

- 도요타는 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이 풍부

한 호주를 아시아의 R&D 거점으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

호주는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한국, 대만에 비해 R&D 시설 운영비용이 낮

고, 지난 30년 동안 연산 10만대 규모의 도요타 자동차를 생산해 왔으므

로 개발 능력을 갖춘 부품 회사들이 풍부한 상태임

또한, 호주는 신제품 테스트 시설이나 고급 연구·기술자들을 보유하고

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을 향한 기술 발신지 로서의 역할이

기대됨

1) 日本經濟新聞(2001년 7월 24일자)
2) 日本經濟新聞(2001년 7월 23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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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도요타는 일본 내에서 담당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용 자동차에 대한

설계 및 R&D 업무를 단계적으로 호주에 이전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
□ 문부과학성(文部科學省)의 미래 기술 예측3)

-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는 기술예측조사에서 향후 실현 가능

한 미래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

제7회 기술예측 설문 조사에서 학계·기업 전문가 약 3천 명은 2030년경

에 암 치료, 우주 여행, 그리고 대규모 지진 예지 등의 미래 기술이 실현

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
본 조사에서는 IT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른 소비자 생활 스타일과 기

업의 경영 수법 등의 변화로 유통·경영관리·서비스 등을 조사 대상에

포함시킴

한편, 지난 97년 조사에서 2016년 실용화를 기대했던 초고속 여객기나 지

진 예지 기술 분야는 여객기의 안전성 및 지진 연구에 대한 국가 방침의

변경으로 실용화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함

□ 기업 매매 네트(Net) 시장의 확대4)

-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을 합병·인수하는 데 네트를 활용하는 움직임이

확대되고 있음

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에 대한 합병·인수를 중개하는 회원제 네트 시장에

금융기관의 M&A팀,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, 그리고

벤처 캐피탈 등 약 70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음

기업의 합병·인수 과정에서 네트를 활용함으로써 회원사들은 M&A 비용

절감 및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일괄 검색과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음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3669-4065)

3) 日本經濟新聞(2001년 7월 23일자)
4) 日經産業新聞(2001년 7월 23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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